
닛신보 - 경편 빔 서플라이 사업으로 새 시장 개척 

닛신보는 면사를 주로 하는 단섬유 방적사의 경편용 빔 서플라이(beam 

supply) 사업으로 제조 공정에서의 특허를 받고,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. 이 

사업은 면사의 새로운 용도를 개척하는데 성공한 사례로서 업계의 주목을 

받게 될 것 같다. 

빔 서플라이 사업이란 경편기에 알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경편용 빔에 실

을 감아서 공급해 주는 사업이다. 방적에서 제직까지 일관된 설비를 갖고 있

는 도야마(富山) 공장을 생산 거점으로 8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하여 4년 전

부터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였다. 

이번에 특허를 받은 것은 면사의 강도를 향상시키고 가급적 풍면(風綿)이

나 실의 잔털이 생기지 않도록 개량한 제조 부분때문이었다. 그 동안 생(生) 

면사로 경편할 때 쌍사로 하지 않으면 경편으로 짜지지가 않았다고 하는데, 

이 기술로 하면 단사로도 생산이 가능하다. 뿐만 아니라 편성이 어렵다는 

100수 수준의 세번수나 약연사 등도 가능하게 되었다. 

경편용 정경기나 가호기는 직물용 시설을 개조하여 2대씩 배치하고, 주문

에 따라 최저 100올(60수 단사 기준) 이상이면 풀을 먹일 수 있다. 수백 올의 

실을 일제히 풀을 먹임으로써 실의 장력이 일정하게 되어 편포가 균일하게 

짜진다. 그래서 편성 중에 사절도 줄고, 작업 효율이 향상하여 원단의 결점

이 많이 줄었다. 

또한 실을 빔에 감을 때의 장력을 제어하기 위한 컴퓨터 장치 3대도 개선



하였다. 고객에게도 필요한 때 실의 올 수, 빔에 감아줄 m수, 빔의 수를 지

정하면 단납기로 납입할 수 있어 원사 로스(loss)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메릿

(merit)이 크다. 

현재 한 달에 약 12t 규모로 생산하고 있으며, 최고 20t까지 생산이 가능하

다. 여성용 이너 등을 주로 다루는 니터(knitter)와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. 

앞으로 방적부터 차별화할 수 있는 강점을 살린 기획을 제안하도록 하여 고

객과의 거래도 크게 늘리면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. ♣ 

 


